
월요일 민수기 24-25장 (민 25:11)

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세요.
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요.

화요일 민수기 26장 (민 26:64-65)

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.
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라고 원하세요.

수요일 민수기 27-28장 (민 27:7)

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.
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.

목요일 민수기 29-30장 (민 30:2)

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.
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.

금요일 민수기 31-32장 (민 31:8)

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한 발람은 자신의 죗값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.
*발람의 죄 (요계 2:14)

토요일 민수기 33장 (민 33:51-53)

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마침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.
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에요. 그 모든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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